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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루살렘교회와 그 주위로 확장되는 예수님의 교회 (1:1 - 12:25)

1. 예루살렘교회 (1:1-7:60)

1.11. 예루살렘교회가 복음선포 때문에 첫핍박을 받게 됨 (4:1-22)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근심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한다. 그들이 계획적으로 시기 질투하여 죽인 나사렛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계파이니, 특히 그들이 더 심각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복음선포를 그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인다. 그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나사렛 예수님, 자신들이 빌라도 총독의 권세를 빌어 예수님을 죽이려, 마침내 그분의 십자가형을 유도해 내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끝난 일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과 이런 기적이 자기들의 안방과 같은 예루살렘성전에서 생기니, 당황해 하는 그들의 불안한 심정이 이해된다. 두 사도들의 복음선포에 대해 가지는 바리새인들과 나머지 공회원들의 과잉반응은 언제나 인본주의적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진정 제대로 알아 가고 그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수평적인 입장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설령 고려한다 한들 오로지 자기들만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금력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는 경우에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인본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거기에 그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한다는 신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된 신본주의자들인 사도들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 공회원들에게 핍박을 마침내 받기 시작한 것이다.
참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묘사가 그에 해당될 것이다. 순수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적을 동반하는 복음선포, 한마음으로 같이하는 기도,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일체되어 하나님 나라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삶,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무리가 참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늘어 나는 반면에,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교회를 반대하여 거세어 지는 모습이다. (마태복음 5:10-12; 디모데후서 3:12)

1) 사도들이 복음선포를 할 때, 누가 그들에게 접근했는가? (4:1)


2) 사도들이 복음선포할 때, 왜 이들이 근심하였는가? (4:2)


3)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8),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께 던진 질문은 무엇인가? (4:7)


4)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기적으로 낫게 한 것과 복음선포행위를 도전한 질문에 무슨 대답을 사도 베드로가 하였는가? (4:8-10)

5)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 주었나? (4:11-12)


6) 지도자들이 파악한 사도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4:13)


7) 지도자들이 반박도 부인도 못할 사실은 무엇이었나? (4:14)


8) 지도자들이 복음선포를 막으려 했으나, 성령님께서는 이를 물리치셨다. (4:8) 공회가 사도들께 무슨 명령을 했는가? (4:18)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 (4:20)


9) 공회가 사도들께 위협만 하고 그분들을 풀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4:22)

생각할 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 할 때,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으려는 부분들이있는가?

